
1회용품 사용규제 특단대책을…
환경부 , 파파이스 위반율 최고 … 롯데리아는 위반업소 최대

환경부가 2002년 들어 2월25일부터 3월3일까지 실시한 대형 패스트푸드점의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실태를

조사한 결과, 조사대상업소 중 9.8%가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위반 건수로는 롯데리아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, 위반률은 파파이스가 17.6%로 가장 높았다.

롯데리아, 맥도날드, 버거킹, 하디스, KFC, 파파이스 등 전국의 1546개 패스트푸드점 접객업소에 대해 지방

자치단체가 특별점검한 재활용 실태조사 후 규제사항을 위반한 152개소 가운데 15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

을 내리고 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.

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항으로는 매장에서 사용된 1회용품 회수율이 90%를 밑돌거나, 기록대장이나 인계

전표 등을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, 인수인계서 미비치, 관리대장 미기록이나 허위기록, 재활용계약서

미비치, 재활용실적 90%미만,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 또는 접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등이다.

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실태 및 처리현황 (단위: 개, 건, %)

구 분 점검업소
위반업소

위반률
합 계 과태료 부과 이행명령

전 체 1,546 152 1 151 9.8
롯데리아 675 95 1 94 14.0
맥도날드 305 13 - 13 4.2
버거킹 115 4 - 4 3.4
하디스 22 3 - 3 13.6
KFC 230 5 - 5 2.1
파파이스 176 31 - 31 17.6
기 타 23 1 - 1 4.3

롯데리아는 소공동 1호점이 합성수지 도포 광고선전물을 사용했으며, 소공동 2호점은 종이컵 재활용실적이

90% 미만이었고 합성수지 도포 광고선전물도 사용해 적발됐다.

파파이스 노량진점·장승백이·보라매점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, 총신대점은 종이컵 재활용실적이

90%미만이었다.

위반건수는 롯데리아 95건에 이어서 파파이스 31건, 맥도날드 13건 순이었으며 위반율은 파파이스가 17.6%

로 가장 높았고 롯데리아 14.0%, 하디스13.6%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.

현행 1회용품 사용규제 규정은 1차 위반시 3개월간의 이행명령 조치를 취하고, 2차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

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,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단속이 선행되지 않으면 1회용품 사용규제 정

책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.

다만,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03년 1월1일부터는 1회용품 규제사항을 위반할

시 이행명령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이 강화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의 실

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한편, 환경부는 패스트푸드점의 2001년 매출이 1조3000억원, 2002년 1조6000억원으로 전망되는 등 사업이 급

성장하고 있으나 1회용품 사용억제 노력이 미흡한 점을 주목하고,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

유도하는 한편,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단속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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